
초 청 장숭실철학강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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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회 (1999. 05. 13): 동서철학 매개의 미래 -조가경

제2회 (1999. 09. 09): 한국미의 조명 -조요한

제3회 (1999. 11. 18): 생활인의 철학 -김태길

제4회 (2000. 03. 16): 한국철학의 정체와 전망 -류승국

제5회 (2000. 05. 18): 플라톤 철학은 아직도

유효한가? -박종현

제6회 (2000. 09. 21): 철학에의 권유 -최명관

제7회 (2000. 11. 23): 문학과 철학 -박이문

제8회 (2001. 05. 29): 새로운 세기, 동양사상 어떻게

바뀌어야 하나? -김충열

제 9 회

숭실철학강좌

▶일시: 2002년 11월 28일(목) 오후 5시
▶장소: 숭실대학교 별관 102호

숭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56-743․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번지

tel.: (02) 820-0370 / fax: (02) 824-4382
e-mail: philosophy@saint.soongsil.ac.kr

http://philosophy.soongsil.ac.kr

주최: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
후원: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



●●● ●●
모시는 말씀 행/사/순/서

단풍도 제 철을 잊을 정도로 갑자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. 벌

써 서리가 내리고 얼음도 보이니 2002년도 또 이렇게 저물어

갈 모양입니다.

오랜만에 숭실철학 강좌를 가지려고 합니다. 이번에 초빙할 연

사는 본 학과에서 작년 8월에 정년퇴임하시고 현재 명예교수이

신 김기순 교수님이십니다. 작년에 어지러운 학교 사정으로 인

해 교수님을 떠나보내면서도 정년퇴임 기념 강의를 청할 기회

를 갖지 못했습니다. “기독교의 전쟁관, 기독교의 평화관”이라

는 제목으로 열릴 이번 강좌는 작년에 듣지 못했던 김 교수님

의 기념 강의에 대한 아쉬움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

입니다.

아울러 본 강좌 후에는 숭실 철학과의 동문회 모임을 가지려고

합니다. 특별히 동문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

시길 부탁 드립니다.

2002년 11월 28 일

숭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장 백 도 형

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장 이 승 하

▶사 회: 박 해 용 박사

17:00-17:10 인사말․강사소개

17:10-18:00 숭실철학강좌

강 사: 김 기 순 교 수
(숭실대학교 명예교수)

제 목: 기독교 전쟁관,
기독교의 평화관

18:00-18:30 질의․응답

<강사소개>
- 숭실대학교철학과졸업.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.숭실대학교대학
원 철학 박사.

- 현 숭실대학교 명예 교수
- 저서: 사회와 윤리, 철학의 물음과 사색
-논문: ｢21세기 기독교 사회 윤리학의 관제｣, ｢패러다임 전환기의
환경윤리와 가치관｣, ｢종말론의 윤리학적 의의｣ 외 다수


